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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구

● 경제/경영작가

● 저서: <어려울수록 기본에 미쳐라>,  <나를 위한 행복한 습관 만들기>,  <1년만 미쳐라>, 

<나는 날마다 새로워질 것이다>,<성공하는 나의 비전 만들기> 등

거짓이 거짓을 낳는다

거짓말이란 언젠가 들키기 마련이다. 가장 먼저 자신의 양심에 들

킨다. 양심은 첫 번째 거짓말에는 가책을 느끼지만, 거듭되는 거짓

말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다. 급기야는 자신에게 속아 자신의 말이 

거짓인지 참인지 모르게 되기도 한다. 영국의 소설가 조너선 스위

프트는“한 가지 거짓말을 하는 자는 자신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게 될지 모른다. 하나의 거짓말이 통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짓말

을 20개나 발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거짓이 거짓을 

낳는다는 것이다. 최근에 거짓말을 한 적이 있는가? 그것을 정당화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한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또 다른 

거짓말을 생산하기 전에 속 시원히 고백하라. 자신의 마음 밖에서 

서성이던 양심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잘못을 깨달았는가? 그

렇다면 지체하지 말고 사과하라. 그것을 정당화하느라 또 다른 잘

못을 범하지 마라. 맹세할 것이 있는가? 그렇다면 잠시 멈춰서 맹세

의 내용을 살펴보라. 한번 한 맹세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을 명심

하고 거짓 맹세에 발목 잡히지 마라. 거짓 맹세는 불신이 되어 자신

을 따돌릴 것이다. 

강상구의 <내 나이 마흔 이솝우화에서 길을 찾다> 중에서

● 저서: <어려울수록 기본에 미쳐라>,  <나를 위한 행복한 습관 만들기>,  <1년만 미쳐라>, 


